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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레슬링 전국대회에서빛났다

제1회헤럴드 코리아헤럴드배

조선이공대자유형단체전우승

개인전서도금 2 은 2 동6

광주체육중은금 3 동 2획득

조선이공대스포츠재활학부레슬링팀. <조선이공대제공> 제1회헤럴드코리아헤럴드배전국레슬링대회에서선전한광주체육중선수들.노은찬(왼쪽부터)배지

성김성수김고운빛서동유. <광주시교육청제공>

조선이공대와광주체육중이제1회헤럴드코리

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

다.

조선이공대학교(총장조순계)에따르면스포츠

재활학부 레슬링팀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해

남군우슬체육관에서열린대회에서자유형단체

전우승을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그레코로만 60kg급박해빈과72

kg급맹하늘이동메달을획득했다.

자유형 61Kg급에서 김도근과 79kg급 김정욱

은금메달을따냈다.

57kg급 류가온과 86kg급 임동호는 은메달을,

125kg급김희준, 65kg급김재석, 61kg급김태현

이중선은동메달을수확했다.

김도근(스포츠재활학과)은 최우수 선수상, 정

천모감독은최우수지도자상을수상했다.

광주체육중도금메달3개,동메달2개를일궈냈

다.

김성수는남중부그레코로만형 51kg체급결승

에서 8-0테크니컬폴승을거두고금메달을목에

걸었다. 배지성은 자유형 80kg급 결승에서 기권

승을거두고1위에올랐다.

김고운빛은여중부 57kg급에서금메달을거머

쥐었다.

그레고로만형 48kg서동유,자유형 65kg노은

찬은동메달을획득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12일미국 LA크립토닷컴아레나에서열린 2022-2023NBA플레이인토너먼트LA레이커스와미

네소타팀버울브스와의경기에서르브론제임스(오른쪽)가볼을잡으려고몸을날리고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데이비스54점…LA레이커스PO행

NBA연장접전끝미네소타꺾어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맹활약한

미국프로농구(NBA)로스앤젤레스(LA)레이커

스가 2시즌만에플레이오프(PO)에나선다.

레이커스는 12일(한국시간) 홈인미국캘리포

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NBA 플레이 인 토너먼트에서

연장접전끝에미네소타팀버울브스를 108-102

로이겼다.

서부콘퍼런스 7번시드를꿰찬레이커스는오

는 16일부터 정규리그 2위 멤피스 그리즐리스

(51승31패)와PO 1라운드를치른다.

2019-2020시즌챔피언결정전에서우승한레이

커스는 2020-2021시즌에도 PO에 진출했지만,

지난시즌에는 11위로정규리그를마쳐플레이인

토너먼트에도오르지못했다.

올시즌서부7위(43승39패)로플레이인토너

먼트에 나선 레이커스는 8위 미네소타(42승 40

패)를제압하며 4시즌만의우승을향한출발선에

섰다.

반면미네소타는이날패배로 PO진출을위해

한단계를더거치게됐다. 9위뉴올리언스펠리컨

스(42승 40패), 10위오클라호마시티선더(40승

42패)간맞대결승자와 15일한번더8번시드를

놓고양보할수없는일전을치른다.

미네소타로서는지난 10일 뉴올리언스와 정규

리그마지막경기도중벤치에서언쟁을벌이다가

카일앤더슨의가슴을주먹으로쳐 1경기출전정

지징계를받은고베르의결장이뼈아팠다.

리그최고골밑수비를자랑하는고베르가빠지

자미네소타는이날공격리바운드12개를내주며

제공권에서밀렸다.

동부콘퍼런스 8위애틀랜타호크스(41승 41

패)도원정에서7위마이애미히트(44승38패)를

116-105로꺾고 7번시드를따냈다. /연합뉴스

장애인선수5명중1명

최근2년인권침해경험

스포츠윤리센터실태조사

전국장애인선수 5명중1명은인권침해를경

험한것으로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12일 2022년도체육계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설문에 참여한 장애

인선수중20.5%가최근 2년내인권침해를경험

했다고 응답했다며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

한 지도자는 15%, 심판은 13.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권침해의대표사례는이동권및접근권문제

다.

설문참가선수중 13.3%는훈련및대회참가

시이동에불편함을경험했다고답했다.

인권침해를당한선수대부분은소극적인대응

에그친것으로조사됐다.

피해경험선수 3명중1명은아예아무런대응

을하지않았다.

심지어언어신체폭력및따돌림을받고도대응

하지않았다는응답은35.0%에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장애인실태조사를바탕으로

피해자지원및신고상담시스템을구축하고관련

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

행했으며 전국 장애인 선수 2204명, 지도자 466

명, 심판 306명이참여했다. /연합뉴스

영암군씨름단차민수5번째한라장사등극

차민수가12일강원도평창군진부생활체육관에서열린 위더스제약2023민속씨름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에올라환호하고있다.

<대한씨름협회제공>

평창오대산천씨름대회

같은팀최성환 3-2로꺾어

차민수(영암군민속씨름단)가 5번째 한라장사

에등극했다.

차민수가 12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

에서열린 위더스제약2023민속씨름평창오대산

천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

(5판 3선승제)에서같은팀동료인최성환을 3-2

로꺾고황소트로피를들어올렸다.

차민수는 8강전에서 이국희(증평군청)를 2-1

로제압한뒤 4강전에서는김보경(문경시청)을 2

-0으로꺾고장사결정전에진출했다.

차민수의결승전상대는같은팀식구이자장사

결정전에서는첫맞대결하는최성환이었다.

첫번째판에는차민수가잡채기를사용하여한

점을먼저 가져왔지만, 두 번째 판에서는 최성환

이밀어치기로 1-1을만들었다.

세 번째판은차민수가안다리기술로다시한

점앞서나갔다.

하지만, 네 번째 판에서 최성환이 밀어치기로

승리,승부의균형을맞췄다.

차민수는마지막판에서강력한밭다리로최성

환을쓰러트리고개인통산 5번째한라장사타이

틀을차지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